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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소버린 한판 붙어보자!
협력기업 백기사 자청 안도 … 팬택에 채권단․Itochu까지

SK가 협력기업들의 지원으로 소버린과의 대결에서 수월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버린자산운용과 경영권 분쟁에서 백기사 역할을 했던 SK의 국내외 거래 협력기업, 지역 상공인, 채권금융

기업이 잇따라 SK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팬택앤큐리텔이 1000억원을 들여 SK 주식을 취득키로 결정했다.

또 채권단인 신한은행과 산업은행도 2003년 말 SK 주식을 1.75%씩 샀다가 2004년 초 0.88%와 1.33%를 처

분했으나 최근 지분 매입을 통해 2003년 말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고, 2003년 말 1.91%를 취득한 뒤 

그대로 보유했던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추가로 SK 주식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의 해외 협력기업인 일본 Itochu상사도 2003년 말 0.5%였던 SK 지분을 0.26%까지 낮추었으나 최근 다시 

지분 매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SK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이 공동 결의하지는 않았지만 금융기업들이 2003년 수준으로 SK 주식을 취득

하고 있다”고 밝혔다.

SK 정유공장이 소재한 울산의 상공계와 시민들도 11월부터 <SK 주식 사주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부

산과 인천상의 등에도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의 협력기업과 채권단은 2003년 말 SK 주식을 취득해 200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SK가 소버린에 판

정승을 거두도록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K의 경영권 방어와 협력관계 강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협력기업들은 SK 주식 투자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매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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